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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聲　遲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櫝　掛樹枝　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櫝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奇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遺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聰明多智略　乃名閼智　以其出於金櫝　姓金氏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날이 새기를 기다려 호공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더니, 금빛이 나는 조그만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서 아뢰자, 사람을 시켜 궤짝을 가져와 열어 보았더니 조그만 사내아기가 그 속에 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기이하고 컸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거두어서 길렀다. 성장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에 알지(閼智)라 이름하고 금궤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金)라 하였으며, 시림을 바꾸어 계림(鷄林)이라 이름하고 그것을 나라이름으로 삼았다.
 



	
十年　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



	
즉위 10년(66년)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아 200명을 머물러 두고 지키게 했으나, [신라가] 곧 그것을 빼앗았다.
 



	
十一年　春正月　以朴氏貴戚　分理國內州郡　號爲州主·郡主　二月　以順貞爲伊伐飡　委以政事



	
즉위 11년(67년) 봄 정월에 박씨의 귀척(貴戚)으로써 나라 안의 주·군(州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는데, 이름을 주주(州主)·군주(郡主)라 하였다. 2월에 순정(順貞)을 이벌찬으로 삼아 정치의 일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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